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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한 뚜론 가게를 나와 우리는 길을 건넜다. 가지만 남

아 앙상한 가로수 사이로 프라도 미술관 건물이 보였다. 프

라도 미술관 건물은 1785년에 스페인 국왕 챨스(Charles) 3

세가 후안 데 비야누에바(Juan de Villnueva)라는 건축가에

게 의뢰해서 지었다. 프라도(Prado)는 스페인어로‘풀밭’이

라는 뜻이니 그 지대가 원래 풀밭, 또는 목초지였음을 짐작

하게 한다. 

프라도 미술관은 처음에는 자연 박물관으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스페인 왕실이 1819년부터 왕가의 미술품들을 일반

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립미술관이 되었다. 스페인 

왕가가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들을 전시하고 스페인 미술이 

어느 유럽 국가의 미술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점을 과시

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그 후, 프라도 미술관은 19세기,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소장품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 여러 차례 증축 과정을 거쳤다. 현재는 세계적으로 손

꼽히는 미술관이며, 스페인 미술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위

를 지니고 있다. 

길을 건너면 프라도 미술관의 오리지널 정문이 보이는데 

티켓을 사서 입장하는 정식 입구는 건물 옆으로 돌아가야 했

다. 건축가 비야누에바가 지었던 오리지널 정문은 여섯 개의 

기둥과 함께 엄숙한 고전 스타일로 건축되었고 그 앞에는 스

페인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Diego Velasquez)의 청동 동상

이 서 있다. 벨라스케스는 스페인 황금기에 펠립페(Felipe) 4

세의 궁정 화가로 일하면서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할 미술품

들의 선정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한다. 

현대적 스타일로 지은 미술관 입구에는 단체 관광객들이 

입장하려고 줄을 서있었다. 주로 중국인과 한국인 관광객들

이었는데 마드리드 단체 관광에 프라도 미술관 관람이 포

함되어 있는가 보다. 입장권은 일인당 15유로. 검색을 지나 

입구로 들어가면 시원하게 트인 실내 광장이 나온다. 여기

에도 관광객들이 꽉 차 있었다. 광장 옆에는 기념품 가게, 카

페테리아가 있고 이 곳으로부터 각 전시관으로 통하는 문

이 열려 있다. 

19. 프라도 미술관 1

프라도 미술관의 소장 미술품은 7,600  점의 그림, 8,200 점

의 드로잉, 4,800 점의 판화, 그리고 1,000 점의 조각품 외에 

방대한 양의 미술 및 역사 문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에서 1,500 점이 상설 전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외부에 대여

하고 있거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 상설 전시되어 있

는 1,500 여 점도 말이 그렇지 하루 동안에 보기에는 힘들 정

도로 어마어마한 양이다. 

프라도 미술관이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그림들은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스페인 화가 고야와 벨라스케

스의 그림들은 말 할 것도 없고 대표적으로 히에로니무스 보

쉬(Hieronymus Bosch), 엘 그레코(El Greco), 피터 폴 루벤스

(Peter Paul Rubens), 티샨(Titan) 등 거장들의 그림이 다량 있

고 그 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화가들이 기다리고 있다. R과 

나는 사람들이 와글거리는 실내 광장 한가운데 잠시 서 있었

다. 미술관 지도를 펴 보면서 이 많은 작품들을 어디서부터 

보나 생각하니 숨이 막혔기 때문이다.

 

“엄마, 우리 카페테리아에 가서 물이나 한 잔 마시고 시작하

자!”R이 멍하니 서 있는 내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그래, 그

러자!”나도 반가워서 얼른 딸을 따라갔다. 까만 가죽의자들

이 반듯하고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는 프라도 미술관 카

페테리아는 스페인 특유의 근엄한 분위기와 현대적인 스타

일이 어울려 공존하는 멋있는 카페였다. 

물을 마시려고 들어갔는데 카페에 넘치는 진한 커피 향기

에 홀려 또 한 잔 마시기로 했다. 아침에는 아메리카노를 마

셨지만 프라도 미술관에 와서는 스페인 식으로 코르타도

(Cortado)를 마시기로 했다. 물은 물병을 든 남자가 그려져 있

는 예쁜 종이팩에 나왔고, 뜨거운 우유와 에스프레소가 섞인 

갈색 코르타도는 작은 유리잔에 담겨 은접시에 나왔다. 진하

고 뜨거운 코르타도가 목으로 넘어가는데 마음에 감격이 밀

려 왔다.“엄마가 드디어 프라도 미술관에 왔네? 평생 기다

려 온 날이야!” 언제나 정다운 R이 살갑게 대답했다. “그

래, 엄마! 난 엄마만 따라다닐 테니까 엄마 마음대로 다니면

서 실컷 보고 가자!”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